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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에 노조의 목소리 담아라

  6월 24일 이사회에서 경영진은 혁신안 보고를 했다. 악화되는 수지를 가감 없이 보
고하고 “1천 명 감축”이라는 화두를 결연히 제시했다. 이를 비판하는 노조의 항의 게
시물은 외부에 기사화되었고 댓글에는 ‘혁신에 반대하는 황제 노조’, ‘방만함에 안주
하는 노조’라는 따가운 질책이 뒤따랐다.

  경영진은 뼈를 깎는 혁신으로 빛나고, 노조는 비루해진 셈이다. 

  따질 것 많지만, 인력 채용이라는 긴급한 사안을 다시 짚겠다.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줄어가는’ 상황에 대해 거의 모든 구역이 KBS본부에 매주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KBS본부는 사측에 절박한 현장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각 
부서의 해결책을 공유한다. 이에 노조원들은 퇴직자 재고용, 계약직 등등 부서 단위라
도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돌아서곤 한다. KBS본부와 노조원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있
다.

  반면 일을 돌아가게는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측의 해결안은 참으로 명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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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채용 중단책은 결단력 있어 보여 이사회나 외부에서 보기에 반길 수도 있
다. 그런데 사측이 세간의 반응에 자평하기 전에 채용 상황을 살펴보자. 

  경영수지 흐름은 비슷한데, 2018년 119명, 2019년 223명, 2020년은 47명 채용하
다가 중단! 극단적이다. 이런 극단적 채용 규모 변화는 경영진의 과단성을 빛나게 하
는 요소가 아니다. 예상이 결여 된, 일관성 없는 경영의 증거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는 경영의 기본 업무를 노조에 넘겼는가? 본관에 사원
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방음벽이 서 있는 듯하다. 경영진은 KBS본부에 채용에 대한 
목소리 수렴 같은 경영의 책임을 넘겨주고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영 권한은 독점
했다.

  혁신안에 사원의 목소리를 담아라! 사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혁신안은 좌초
한다. 2019년 비상경영TF의 수많은 비상대책 중 극소수만 시행된 이유는 경영진만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KBS인은 혁신에 공감하고 지혜를 낼 수 있는 주체이다. 사원
들이 KBS본부를 통해 전달하는 혁신의 방향과 우려점을 해소하는 지혜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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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